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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래스틱, 3월 체감경기 “낙관적”
전경련, 제약․화학산업 BSI 가중지수 108.0 … 수출확대 예상

국내 화학업종 대기업들의 전반적인 3월 체감경기가 2월보다 더욱 호전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고무․플

래스틱 경기는 큰 폭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국내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제약․화학업종의 3월 기업경기실사지수

(BSI)가 108.5(원지수 113.6)로 기준선인 100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BSI가 100 이상이면 해당월의 경기가 전달보다 좋아질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그렇지 않다는 기업보다 많

다는 것을 의미하며 100 아래면 반대를 뜻한다.

3월 BSI는 제조업과 중화학공업이 낙관적인 전망을 이끌었는데 고무 및 플래스틱(126.6), 제약 및 화학제품

(108.0)의 BSI 가중지수가 100을 상회한 반면, 정유는 국제유가 상승과 난방유 감소 등의 계절적 영향으로 75.0

을 기록해 부진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제약 및 화학제품은 중국 등지에 대한 수출확대와 판매단가 인상, 계절적 성수기 도래와 수급타이트 

지속 등이 호재로 작용했다.

정유를 제외한 국내 화학업종은 종합경기 뿐만 아니라 내수와 수출, 고용에 있어서도 호조세가 지속될 것으

로 예상된다.

BSI 가중지수(2003.2-3)

구  분
종합경기 내  수 수  출 고  용

실 적 전 망 실 적 전 망 실 적 전 망 실 적 전 망

전산업 96.1 108.5 110.3 122.4 113.1 121.0 101.8 104.4

제조업 106.2 114.0 116.8 116.7 124.3 131.7 103.9 106.4

고무/플래스틱 100.0 126.6 104.1 144.1 113.7 125.1 100.0 100.0

제약/화학제품 111.1 108.0 123.8 134.7 123.4 112.6 102.8 106.4

정  유 148.5 94.3 92.4 5.6 182.6 52.3 100.0 127.6

전경련은 한국-칠레 FTA 비중에 따른 교역조건 호조 및 후속 FTA 체결에 대한 기대, 지속적 수출증대 전

망, 이라크 파병안 통과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기대에 따른 대외 신인도 개선 등도 체감경기 호조 

전망에 한 몫 한 것으로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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